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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5월 22일(수) 충북, 충남지방본부를 찾아 현장을 순회하고, 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2019년도 단체교섭 상황 등을 공유했다.


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충북, 충남지방본부 위원장 등 조합간부들을 통해 현장 여론을 전해 듣고, 2019 단체교섭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대와 바람을 재차 확인했다.


이어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“지난 2018년 도 단체교섭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활, 임금 피크제 개선, C/S직의 G직 전환 등 굵직한 사안들을 얻어내서인지, 올해는 회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재원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느냐며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”고 밝히는 등 교섭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. ��계속해서 “교섭 전담 중앙상집이 석 달 전부터 주말도 없이 모여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회사를 압박할 전략을 짜고 있다”고 설명한 뒤 “집행부의 확고한 의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의 관심이므로 지부장들께서도 교섭상황을 조합원 께 상세히 공지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항시 경청해 달라”며 응원과 지지를 독려했다. ��  KT와 조합원의 미래가 달린 5G 경쟁, �      할당 줄 세우기는 미봉책일 뿐!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최근의 5G 와 관련 해서도 말을 이었다. 위원장은 “KT가 독과점이 아닌 이상 경쟁사와의 치열한 5G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회사와 조합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”고 전제했다. ��이어 “그러나 당장 판매에 급급해 조합원의 어깨를 짓누르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”고 강조한 뒤 “아직은 들은 바 없지만 혹시라도 개인당 할당량을 정해 상품강매 등을 강요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제보해 달라”고 거듭 당부했다. ��한편 김해관 위원장의 각 지방을 순회하는 현장 소통은 오는 24일(금)까지 계속될 예정이다. � 





김해관 위원장, 각 지방본부 순회�단체교섭 경과 및 5G 등 현안사항 공유










